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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산재전문병원 건립으로 

지역 산재의료안전망 구축 해야

전라북도 산재전문병원 부재로 대전, 서울 등 원거리 치료로 불편 가중

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으로 산재환자 전문치료와 재활을 통한 산재의료안전망 구축 필요

○ 전북연구원(원장 권혁남)은 지역산재환자 증가추이와 산재전문병원

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필요성을 제안

했다

○ 전북연구원에 따르면, 산재요양환자는 2001년 14.3만명에서 2020년 

35.0만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고 전라북도의 요양재해자도 2020

년 기준 약 4천명으로 요양재해율이 0.70% 전국 평균인 0.57%를 

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

○ 특히, 익산시의 요양재해율이 0.77%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군산시 

역시 0.71%로 광주지청 산하 지방관서의 평균재해율인 0.67%보다

도 높은 수준이다.



○ 하지만 전라북도 요양재해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재환자를 전

문적으로 치료하는 전문병원의 부재로 인해 지역의 산재환자는 인

근의 대전이나 서울 등으로 원거리 치료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한 

이동의 불편은 물론이고 경제적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

 ○ 특히 광주전남권에는 산재전문병원(순천)과 산재전문 재활센터(광

주)가 설치되어있고, 대전에도 산재전문병원(대전), 직업병 예방상

담 및 치료센터(대전)이 모두 설치되어 있지만 전라북도는 산재

전문 의료 및 재활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산재의료인프라의 불

균형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.

 ○ 실제로 전라북도는 산재병원의 부재로 인해 산재전문병원 이용율

이 10.4%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 산재병원 이용율인 21.4%보다도 

훨씬 낮은 수준이다.

 ○ 이 같은 현황에 기초하여 전북연구원 이중섭 연구위원은 “전라

북도 내 산재전문병원 건립을 통해 급성기 산재환자의 전문적인 

치료대응력을 갖추고 지역 산재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해

야한다”고 주장했다.

 ○ 또한, 전라북도의 산재전문병원은 최근 농업과 어업분야의 재해

율 증가에 대응하여 농어업분야의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

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농업특화 산재전문병원으로 건립할 필요

가 있다고 제안했다.


